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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야콘[Smallanthus sonchifolius (Poeppig and Endlicher). H. Robinson]은 ‘땅속의 과일(Peruvian ground apple)’로 불리울 만

큼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맛을 내며, 올리고당 함량이 8% 내외로 많아 건강기능성 작물로 인기가 있다. 이 작물은 남미 안데스 

지방이 원산으로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성으로 식물로서 번식기관과 식용기관이 다르며, 뿌리와 줄기 사이의 관아에 

의해 영양번식을 한다. 지금까지, 야콘은 8배체 (58개 염색체) 이질 배수성을 나타내어 교배육종이 어렵고, 종자발아율이 낮

아 품종육성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마선(γ-ray)을 처리하는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괴근 갈라짐이 적고 수량

이 많은 우량 개체를 선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에서 확보하고 있는 야콘 유전자원의 관아를 대상으로 싹이 나오지 않은 그룹(NS)과 싹이 

나온 그룹(SP)으로 분류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 감마선 0, 20, 40, 60, 80 Gy으로 24시간 처리하였다. 각 처리된 관아와 대조구

를 유리 온실 내 토양에 식재하여 10, 20, 30, 40, 50일까지 생존율과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연차별(M1-M6) 조사를 위해 관

아를 땅속저장고(10±3℃)에서 월동한 후 다음해 3월 상순에 꺼내 육묘하여 5월 상·중순에 본포에 정식하여 10월 중·하순에 

수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야콘 감마선 처리에 의한 NS처리 생존율은 감마선 20 Gy에서 58%, 40Gy에서 20%, 60-80 Gy에서 0%으로 나타났으며, SP처

리에서는 감마선 20 Gy에서 54%, 40Gy에서 44%, 60-80Gy에서 20-28%로, NS처리보다 생존율이 높았다. 감마선 처리 후 세

대가 진전됨에 따라 야콘 생육 특성에서 차이를 보였다. 선량이 높을수록 1년차에서는 초장 및 수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2년차에서는 초장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3년차에서는 선량이 높을수록 오히려 총수량 및 상품수량이 무처리(대

조)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감마선 20 Gy 선량에서 수량성이 가장 많았다. 연차 간 덩이뿌리 크기별 분포를 보면, 1년차-2년차

에서는 선량이 높을수록 덩이뿌리무게 300 g 이하의 비상품 괴근이 주로 분포하였으나, 3년차에서는 선량이 20~40 Gy에서는 

100~500 g 크기의 상품괴근의 분포가 높았다. 또한, 열근발생률이 감마선 처리구에서 50~66%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따라

서 감마선을 처리한 돌연변이 육종을 통해 M6세대까지 진전한 결과, 갈라짐이 적고 수량이 많은 우수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신품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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